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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1일                                           대통령 발언록

중소기업 C대 간담회
혁신전략의 주체로 중소기업이 서야한다

중소기업은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주체도 중소기업이고 경제발전 전략

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다.

 

최근의 경제논의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발전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전략 하의 고급기술 양성

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기업이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문제이며 발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같은 문제입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도 경제적 의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 친화적 상생의 경제를 협의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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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과 기술, 

자금, 또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

다. 

임금 문제의 경우 근로자간 임금 격차 문제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간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의 경제'를 위해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입

니다. 다만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범위 내에서 추

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 하겠

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혁신과 마찬가지로 집중 지원 하겠습니

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물적 인

프라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특히 R & D(연구개발) 지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적 자원 양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계획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나 외부적 충격 등 특

수한 상황의 경우 '단기대책'을 추진하겠지만 희망도 없이 지원에 의해서 

수명을 연장해 경쟁력 있는 다른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

다. 현재 재경부 중심으로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

습니다. 이달 말이나 6월초 조사결과가 나오면 6월말까지 오늘 논의했던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